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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examined the pathways from maternal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to 

children’s emotion intelligence through children’s resilience by gender.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comprised 413 elementary school 4th-6th graders (of which 214 were boys, and 199 were girls). They 

completed questionnaires on maternal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children’s resilience 

and levels of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T-test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the case of the male group, it was found that maternal emotion coaching, when 

done indirectly, but not directly, had an influence on their levels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female group, it was found that emotion coaching, when done indirectly, 

as well as directly, had an influence on their levels of emotional intelligence. Therefor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children’s resilience mediated the effects of maternal emotion coaching on emotional 

intelligence. It also found that there are distinct pathways from maternal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to emotion intelligence through resilience by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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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서지능은 아동의 건전한 성격형성과 사회적 

적응을 위한 그리고 인간의 성공과 건강, 행복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그 중요성이 강

조되고 있다(Kim, 2002; Park, Choi, & Park, 

2000). 정서지능이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정확

히 인식하는 능력, 정서를 평가하고 표현하는 능

력, 사고를 촉진시키기 위해 정서를 발생시키고 

정서적․지적 성찰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 등을 포함하는 개

념으로 정의된다(Salovey & Mayer, 1990, 1996). 

Salovey와 Mayer(1990)에 의하면 정서지능은 

아동의 사회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원만

한 인간관계, 학업성취의 성공적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서지능이 높은 

아동들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경향이 있으

며(Park, 2008; Seo & Lee, 2008), 교사 및 또래

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학습활동 및 학교 행사

에 잘 참여하는 반면 정서지능이 낮은 아동일

수록 이러한 적응력이 낮은 것으로 발견되었다

(Kwon, 2003). 

지각관련 두뇌 영역이 유아기에 성장이 거의 

완성되지만 정서적인 측면을 관장하는 전두엽

은 사춘기 후반인 16∼18세에 이를 때까지 성

장을 계속한다. 아동기의 경험들은 정서지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정서능력의 틀을 형성하는 시

기라 할 수 있다(Goleman, 1995). 이렇듯 선천

적으로 결정되는 지능지수(IQ)에 반해 정서지

능(EQ)은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 향상이 가능하

며 이와 관련된 능력은 부모와 자녀 간 원만한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Mayer & Salovey, 

1996). 즉, 부모-자녀관계는 아동의 정서지능에 

영향력이 높은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어머니가 자녀에게 더 중요한 외적 환경이며 자

녀의 정서능력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는 근거(Chung, 2008; Goleman, 1995)를 토대로 

선행연구들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의사

소통능력과 정서지능 간 관계를 주로 살펴보았

다(Jun & Yoo, 2006; Lee & Kim, 2001; Park, 

Choi, & Park, 2000; Park & Kim, 2005). 

그러나 최근에는 아동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변인으로 양육행동은 의미가 포

괄적이고 어머니의 정서적 반응을 설명하기에

는 어려움이 나타나 보다 구체적인 자녀의 부정

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에 주목하였다(Cho, 

Doh, & Kim, 2010; Eisenberg, Cumberland, & 

Spinard, 1998). 정서지능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을 본 연구는 아니지만 후기 아동기 자녀를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

니 반응과 아동의 정서능력 간에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orris, Silk, Steinberg, Myers, 

& Robinson, 2007; Yap, Allen, & Ladouceur, 

2008).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가 자녀의 

감정을 수용하고 지도 할수록 아동 및 청소년의 

분노 정서 조절과 의도적 통제(effortful control)

능력이 증진되며 이를 통해 공격성 및 외현화 

행동문제가 감소됨을 밝혔다(Shortt, Stoolmiller, 

Smith-Shine, Eddy, & Sheeber, 2010; Valiente, 

Lemery-Chalfant, & Reiser, 2007). 반면에 아동의 

분노, 슬픔, 불안과 같은 정서표현에 대해 엄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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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통제적인 어머니의 태도는 자녀의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을 자극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

타났다(Albrechi, Burleson, & Golesmith, 1994; 

Eisenberg & Fabes, 1992; Goleman, 1995; Seo & 

Lee, 2008). 즉,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지지적인 반응을 보일수록 아동은 적

응적인 정서조절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반면 비

지지적인 반응은 자녀에게 심리적인 위축감을 

제공하고 자신감을 결여시켜 부적응적인 정서조

절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은 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내적 긴장과 갈등을 적절히 늦추거

나 해소하며 환경적인 스트레스에 대처해 나가

는데(Bernstein & O’Neill, 1992), 아동이 스트레

스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휘할 수 있는 

보편적 기제가 탄력성이다. 탄력성의 개념은 개

인의 성격 특성으로 간주하며 고위험에 처해 있

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

나 최근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역경을 극복해 나

가는 보통의 적응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Luthar, 

Cicchetti, & Becker, 2000; Masten, 1999). 탄력

성은 위험에 처해 있는 개인이 심리적, 정신적 

상처를 입은 후에도 잘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Bonanno, 2004; Brooks & Goldstein, 2003). 개

인이 불행한 사건과 위험을 경험하더라도 그것

을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적응하며,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탄력적으로 회복해 가

는 역동적인 변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탄력성의 관점은 개인의 성격특성으로 정

의하고 있는 자아탄력성과는 또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Masten, 2001). 자아탄력성은 실

질적인 불행에 노출되는 것을 전제하지 않은 개

인의 성격특성인 반면 탄력성은 개인의 역동적 

과정이며 용어의 정의에서 위험에 대한 노출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Schoon, 2006). 특히 아동

기의 탄력성은 발달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

트레스와 위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

력으로 정의되며(Ju & Lee, 2007), 보다 적극적

인 문제해결의 노력과 긍정적인 대인관계와 관

련되는 동시에 정서와 행동에 대한 자기조절을 

요구하는 과정을 뜻한다. 아동의 적응과정을 탄

력성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동이 발달과

정에서 위기를 경험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는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한다.

이러한 아동의 탄력성에 기여하는 환경적 요

인 또한 부모의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Ciccetti & Garmazy, 1993). 부모가 지지적인 

반응을 보일수록 유아는 발달적 과제를 더 적응

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반면(Sroufe, Carlson, & 

Shulman, 1993), 부모의 비지지적 반응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 탄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

는 연구결과(Eliker, Englund, & Sroufe, 1992)를 

고려해 볼 때, 어머니의 정서반응이 아동의 탄력

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탄력

성이 높은 아동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사회

적으로 책임감이 강하며(Block & Kremen, 1996),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 정서를 활용하여 효

과적인 정서조절 기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Tugade & Fredrickson, 

2004). 

요컨대,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

니 반응은 자녀의 정서지능과 관련성이 높으며 

아동의 탄력성은 매개적 역할을 함으로써 정서

지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

겠다. 이와 더불어 선행연구들(Han & Lee, 2004; 

Han & Son, 2004; Kim, 2000; Kwon, 2005; Lee 

& Chung, 2002; Lim & Park, 2002; Park & 

Ahn, 2006)에서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정

서반응과 아동의 정서능력에 대한 차이를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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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model

고 있다. 즉, 부모들은 아동의 정서표현에 대해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지만(Eisenberg & Fabes, 1994; Eisenberg 

et al., 1998), 실질적으로는 성별에 따른 기대가 

다르고,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반응에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an & Son, 2004; Kim, 

2000; Kwon, 2005; Lee, 2007; Lee & Chung, 

2001; Lee & Yoo, 1999). 예를 들어, 아동의 부

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연구에서 어

머니가 여아보다는 남아에게 비난 또는 처벌적 

반응과 최소화 반응을 많이 보였고(Eisenberg, 

Fabes, & Merphy, 1996; Kwon, 2005; Sung, 

Choi, & Lee, 2007), 남아의 정서표현에 대해 

보다 엄격하고 통제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0; Kim, Doh, Kim, & Park, 

2007). 어머니의 처벌적 반응 및 최소화 반응은 

남아의 회피 대처 행동 및 낮은 사회적 기능과 관

련이 있었다(Eisenberg, Fabes, & Merphy, 1996). 

또한 여아가 보이는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서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며(Lee & Chung, 2001), 문

제중심적 반응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여아의 위로하기 행동과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Eisenberg, Fabes, 

Carlo, Speer, Switzer, Karbon, & Troyer, 1993).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모의 정서반

응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니지만 이와 개

념적으로 유사한 부모-자녀 관계와 관련된 변인

들이 아동의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차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Koh & Kim, 2013; Kim & Oh, 2011; Lee & 

Park, 2002). 아동의 탄력성과 정서능력 간의 관

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또한 남녀 아동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Romer, Ravitch, Tom, Merrell, 

& Wesley, 2011; Sun & Stewart, 2007).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고려하여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정서지능, 탄력성 간의 관

계가 아동의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가

능성을 예상해 남녀 집단을 구분하여 알아보고

자 한다. 

상기한 바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감정코칭, 과민, 감

정축소)과 아동의 탄력성, 정서

지능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떠

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감정코칭, 과민, 감

정축소)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

치는 영향에서 탄력성은 매개효

과를 갖는가? 

2-1. 남아 집단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감정코칭, 과민, 

감정축소)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서 탄력성은 매개

효과를 갖는가?

2-2. 여아 집단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감정코칭, 과민, 

감정축소)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서 탄력성은 매개

효과를 갖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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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초등학교 4, 5, 6학년으

로 선정하였는데 이 연령층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서를 발달시켜 사회적으로 기능

하는 시기에 속하며, 청소년기보다 부모의 양육

행동에 의해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점(Cha, 

Doh, & Choi, 2010)에 근거하였다. 또한, 후기 

아동기에 속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아동

의 정서발달 과정의 중요한 시점으로(Goleman, 

1995), 자신이 시도하는 정서조절의 내적과정을 

이해하고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시작되며 여러 

가지 정서적 자극에 대한 표현이나 전략이 안정

되기 시작한다는 발달적 관점(Chung, Chung, & 

Lim, 2008)을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인천과 경

기 지역 초등학교의 4∼6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총 413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학생이 

214명(51.8%), 여학생이 199명(48.2%)으로 나타났

고 학년은 초등 4학년이 136명(32.9%), 5학년이 137

명(33.2%) 6학년이 140명(33.9%)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의 어머니 특성을 살펴보면 어머니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230명(55.7%)으로 가

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이상은 159명(38.5%), 전문대

학 졸업 17명(4.1%), 중학교 졸업이하는 7명(1.7%)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연령은 40세 미만이 113

명(27.4%), 40에서 50세 미만이 288명(71.4%), 50

세 이상이 12명(2.9%)으로 나타났다.

2.연구도구

1)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

한 어머니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Oh(2013)가 개

발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1문항이며 감정코칭 반응, 과민 반응, 감정

축소 반응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위요인 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영역의 특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감정코칭 반응은 자녀

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정서를 공감하는 반

응과 더불어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면서 행동에 한계를 정해 주는 특징을 나타

낸다. 과민 반응은 아동이 표현하는 정서 수준보

다 과도한 불안과 불편함을 어머니가 보이는 태

도이며, 마지막으로 감정축소 반응은 자녀가 부

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 자녀의 감정은 무시한 

채 상황중심으로 판단하고 어머니 입장에서 반

응하는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별 신뢰

도(Cronbach’s α) 검증 결과 감정코칭 .92, 과민

반응 .73, 감정축소 반응 .82로 나타났다.

2)아동의 정서지능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Salovey와 Mayer(1990)의 정서지능 모형

에 입각하여 Moon(1996)이 제작한 자기 보고식 

초등학교 3∼6학년용 정서지능 척도를 사용하

였다. 본 척도는 총 47문항이며 정서인식, 정서

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의 다섯 가

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위요인별 점

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총점이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별 신뢰도

(Cronbach’s α) 검증 결과 정서인식 .85, 정서표

현 .76, 감정이입 .78, 정서조절 .91, 정서활용 

.76으로 나타났다.

3)아동용 탄력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탄력성을 측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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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Ju와 Lee(2007)가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

증한 아동용(초등학교 4∼6학년) 탄력성 척도

(Resilience Scale for Children: RSC)를 사용하

였다. 총 문항 수는 30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

로 평가하고 자기 효능감, 부정적 감정의 인내, 

긍정적 지지관계, 통제력, 자발성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에서 탄력

성(resilience)이란 한 개인이 의미 있는 불행한 

사건과 역경을 겪게 되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의미한

다. 특히 아동기의 탄력성은 그들의 발달과정에

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와 위험에 대해 적

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예를 들

어, ‘나는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줄 누군

가를 찾을 수 있다’, ‘나는 속상할 때 그 마음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알고 있다’와 같이 보다 

적극적인 문제해결의 노력과 긍정적인 대인관계

와 관련되는 동시에 정서와 행동에 대한 자기조

절을 요구하는 과정을 뜻한다(Ju & Lee, 2007).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 

검증 결과 자기효능감 .90, 부정적 감정의 인내 

.90, 긍정적 지지관계 .81, 통제력 .89, 자발성 

.81로 나타났다.

3.연구절차

본 조사의 설문지 배부는 각 학교 교사에게 

개별연락을 통해 동의를 구한 뒤, 학교에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

다.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연구자가 직접 교사

에게 질문지 실시방법에 대해 설명하였고 우편

으로 발송할 경우에는 안내문과 함께 질문지를 

보내고 전화로 교사에게 실시방법에 대해 설명

하였다. 배포된 질문지는 우편과 직접 방문으로 

회수하였다. 총 450부를 배포하였고 이중 430

부를 회수하였는데 이 중 불성실한 질문지를 제

외한 413부를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4.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7.0을 이용

해 기술통계 분석과 t 검증을 실시하였고, AMOS 

20.0을 이용하여 관련 변인들 간의 이론적 모형

을 검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

였다. 이 때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적

합도 지수(TLI, IFI, CFI, RMSEA)를 살펴보았다. 

이 적합도 지수들은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면

서도 동시에 자료에 잘 부합하고 간명한 모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TLI, 

CFI, IFI의 경우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보인

다고 할 수 있고 RMSEA의 경우 .05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한다(Hong, 2000). 또한, 경로

의 효과성을 분해하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평가

하기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여(Woo, 

2012),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Ⅲ. 결과분석

1.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아동의 탄력성, 정서지능의 성별에 따른 차이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감정코칭, 과민, 감정축소)과 아동의 탄력성, 

정서지능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를 검증하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Table 1

에 제시한 바와 같이 과민 반응, 감정축소 반응, 

탄력성 하위변인, 정서지능 하위변인 및 총점에

서 남아집단과 여아집단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구조모형 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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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test by gender of emotion-coaching reaction, over-sensitive reaction, emotional intelligence

Variables Male M(SD) Female M(SD) t

Emotion-coaching reaction 30.96( 8.10) 32.38( 9.21) -1.66

Over-sensitive reaction 13.66( 3.73) 12.57( 3.56) 3.02**

Emotion-minimizing reaction 14.32( 4.68) 13.33( 4.93) 2.09*

Resilience

1. Self-efficacy 27.81( 7.14) 28.44( 6.90) -.91

2. Endurance of negative emotion 27.34( 7.52) 28.60( 5.98) -1.89*

3. Positive supportive relationship 14.19( 3.16) 14.67( 3.57) -1.44

4. Power of control 21.59( 4.89) 22.23( 5.01) -1.31

5. Spontaneity 13.99( 3.61) 14.68( 3.31) -2.02*

6. Resilience sum 104.92(24.73) 108.62(22.63) -1.58

Emotion intelligence

1. Emotion-awareness 19.56( 3.50) 20.24( 3.25) -2.03*

2. Emotion-expression 16.79( 3.06) 17.15( 2.78) -1.24

3. Empathy 14.47( 3.33) 14.90( 3.29) -1.33

4. Emotion-regulation 32.93( 7.40) 34.64( 6.08) -2.57**

5. Emotion-utilization 15.44( 2.70) 15.68( 2.67) -.93

6. Emotion intelligence sum 99.20(14.07) 102.62(13.09) -2.56**

*p < .05. **p < .01.

있어서 남아집단과 여아집단을 구분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2.측정모형의 타당도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구성개념을 제대로 측

정하였는지 즉,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적절히 

설명하는가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집중타당성, 판별타당성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타당성들의 검

증을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1)집중타당성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은 수렴타당성

이라고도 하며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관측변수들

의 일치성에 대한 내용이다. 이를 평가하는 방법

으로는 표준화 요인부하량과 유의성, 평균분산

추출값(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개념 

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요인부하량은 최소 .5 이상이 되

어야 하고 .7 이상이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Kim, 2007).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측정변수 요인 부하량이 이에 해당하

였으나 과민반응의 13번 문항이 .29, 정서지능

의 정서표현 문항이 .01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

여 삭제한 후 재분석하였고 그 결과, 모두 .60이

상으로 나타났다(Table 2). 

또한, 개념 신뢰도(CR)와 평균분산추출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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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vergent validity

Latent variables Measurement variables β S.E t C.R AVE

Emotion coaching

reaction

1 .66 .096 8.814***

.91 .51

4 .74 .087 10.687***

7 .70 .094 10.758***

8 .64 .089 9.219***

11 .84 .083 12.904***

12 .78 .089 11.487***

15 .77 .079 11.023***

16 .73 .083 10.553***

19 .71 .091 10.408***

20 .78 Fix Fix

Over-sensitive 

reaction

2 .68 .113 8.052***

.71 .39
9 .67 .113 7.513***

5 .70 .119 8.321***

17 .68 Fix Fix

Emotion-

minimizing reaction

3 .64 .133 6.240***

.82 .44

6 .78 .148 7.650***

10 .67 .145 7.388***

14 .62 .157 6.361***

18 .61 .137 7.138***

21 .67 Fix Fix

Resilience 

Self-efficacy .94 Fix Fix

.90 .64

Endurance of negative emotion .92 .031 33.608***

Positive supportive relationship .88 .018 22.030***

Power of control .93 .024 26.124***

Spontaneity .83 .020 22.021***

Emotion 

intelligence

Emotion-awareness .59 Fix Fix

.89 .65
Empathy .65 .112 8.226***

Emotion-regulation .90 .268 10.806***

Emotion-utilization .62 .090 7.876***

***p < .001.

(AVE)가 높다는 것은 해당하는 요인에 대한 측

정문항들의 내적일치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

며, 일반적으로 개념 신뢰도는 .7 이상, 평균분산

추출지수는 .5 이상이면 만족스러울 만한 집중타

당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된다(Woo, 2012). 

본 연구에서는 개념 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를 

구하는 공식1)으로 계산한 결과를 Table 2에 제

시한 바와 같이 개념 신뢰도(CR)는 감정코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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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it indicates of observed models

Fit indicates χ 2 df χ 2/df TLI IFI CFI GFI RMSEA

Male

(n = 214)
703.636 367 1.917 .902 .912 .911 .813 .066

Female

(n = 199)
780.116 367 2.126 .890 .900 .901 .811 .071

반응 .91, 과민 반응 .71, 감정축소 반응 .82, 탄

력성 .90, 정서지능 .89로 높게 나타났다. 단. 과

민 반응과 감정축소 반응 변인의 평균분산추출

지수(AVE)가 .5 이하로 기준치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요인부하량이 

기준치 이상이고 개념 신뢰도(C.R) 역시 모두 

.70이상으로 높게 나와 집중타당성에 문제가 없

는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에 사용되었다.

2)판별타당도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는 잠재변인

들이 동일한 개념이 아닌 독립된 개념을 나타내

고 있음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개인적 변인인 탄력성과 정서지능 개념

들 간의 판별타당도를 이론적 근거와 통계적 검

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선행연구들(Block 

& Kremen, 1996; Kosmitizki & John, 1993; 

Tugade & Fredrickson, 2004)의 이론적인 근거

를 고려해볼 때 두 구성개념은 독립된 구성개념

으로 사용되어져 온 바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

로 판단하였다. 

또한, 두 변인 간 판별타당도를 검토하는 방법으

로 자유모델(free model)과 제약모델(constrained 

model)간 χ 2 값의 차이를 비교하는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는 두 구성개념 간 상관을 1로 고

정한 모델과 그렇지 않은 자유모델 간 χ2 차이분

석을 실시하여 두 모델 간 χ 2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하는 방법이다(Woo, 2012). 

분석 결과, 자유모델의 경우 χ 2 = 1818.4, df = 

734이며 탄력성과 정서지능의 공분산을 제약한 

제약모델의 경우 χ 2 = 2601.8, df = 736로 두 모

델 간 △χ 2 = 783.4로 유의적인 차이(△χ 2 = 

5.99/df =2, 이상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구조모형 분석

연구모델의 모델 적합도 지수는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남아집단의 경우 χ 2 값은 

703.636 (df = 367, p = .000), TLI .902, IFI 

.912, CFI .911, GFI .813, RMSEA .066으로 나

타났고, 여아집단의 χ 2 값은 780.116 (df = 367, 

p = .000), TLI .890, IFI .900, CFI .901, GFI 

.811, RMSEA .071으로 나타났다. GFI 값이 약

간 낮지만 TLI, IFI, CFI, RMSEA 값이 양호하

1) 개념신뢰도 표준적재치측정변수의오차합
표준적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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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적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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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ath estimate of latent variables (N = 214)

Path of latent variables B β S.E C.R p

Emotion coaching reaction →  Resilience 2.639 .584 .481 5.489 ***

Over-sensitive reaction →  Resilience -.468 -.107 .403 -1.160 .246

Emotion-minimizing reaction →  Resilience -.419 -.077 .446 -.938 .348

Resilience →  Emotion intelligence 1.781 .854 .131 13.576 ***

Emotion coaching reaction →  Emotion intelligence .635 .067 .651 .975 .329

Over-sensitive reaction →  Emotion intelligence .741 .081 .573 1.293 .196

Emotion-minimizing reaction →  Emotion intelligence -.712 -.063 .631 -1.129 .259

***p < .001.

<Table 5>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predicting emotion intelligence from emotion coaching 

reaction, emotion-minimizing reaction and resilience

Path of latent variables
Bootstrapping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Emotion coaching reaction →  Resilience .58 .58

Over-sensitive reaction →  Resilience -.11 -.11

Emotion-minimizing reaction →  Resilience -.08 -.08

Resilience →  Emotion intelligence .85 .85

Emotion coaching reaction →  Emotion intelligence .07
.50*

(p = .014)
.57

Over-sensitive reaction →  Emotion intelligence .08 -.09 -.01

Emotion-minimizing reaction →  Emotion intelligence -.06 -.07 -.13

*p < .05.

<Figure 2> Path model by male group

게 나타나 연구모델이 표본자료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모델 없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1)남아집단의 구조모형 분석

남아집단에서의 경로계수 결과를 Table 4와 

Figure 2에 제시하였다. 또한 직접효과, 간접효

과 및 총 효과를 알아보았고 간접효과의 유의성

을 알아보기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이 사용되

었으며 그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Table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어머니의 감정코칭 반응, 과민 반응, 

감정축소 반응은 모두 남아의 정서지능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감정코칭 반응

이 탄력성을 통해 정서지능으로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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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ath estimate of latent variables (N = 199)

Path of latent variables B β S.E C.R. p

Emotion coaching reaction →  Resilience 2.364 .788 .302 7.819 ***

Over-sensitive reaction →  Resilience -.468 -.117 .260 -1.800 .072

Emotion-minimizing reaction →  Resilience .194 .060 .228 .851 .395

Resilience →  Emotion intelligence 1.547 .725 .187 8.281 ***

Emotion coaching reaction →  Emotion intelligence 1.797 .281 .591 3.040 **

Over-sensitive reaction →  Emotion intelligence -1.435 -.168 .505 -2.844 **

Emotion-minimizing reaction →  Emotion intelligence .940 .136 .432 2.176 *

*p < .05. **p < .01. ***p < .001.

<Figure 3> Path model by female group

경로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감정코칭 반응은 탄

력성에(β = .58, p < .001), 탄력성은 정서지능에

(β = .85, p < .001)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탄력성의 매개효과는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검증하

였다. 즉, 남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

니가 감정코칭 반응을 보일수록 남아의 탄력성

은 높았으며 이는 높은 수준의 정서지능으로 연

결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머니의 감정코

칭 반응은 남아의 정서지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지만 탄력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2)여아집단의 구조모형 분석 

여아집단에서의 경로계수 결과를 Table 6과 

Figure 3에 제시하였다. 또한 직접효과, 간접효

과 및 총 효과를 알아보았고 간접효과의 유의성

을 알아보기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이 사용되

었으며 그 결과는 Table 7에 제시한 바와 같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Table 6에 제시한 바

와 같이 어머니의 감정코칭 반응(β = .28, p < .01), 

과민 반응(β = -.17, p < .01), 감정축소 반응

(β = .14, p < .05)은 모두 정서지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감정

코칭 반응이 탄력성을 통해 정서지능으로 영향

을 미치는 경로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감정코칭 

반응은 탄력성에(β = .79, p < .001), 탄력성은 

정서지능에(β = .72, p < .001)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탄력성의 매개효과

는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검증하였다. 즉, 여아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감정코칭 반응을 보일수

록 여아의 탄력성은 높았으며 이는 높은 수준의 

정서지능으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머니의 감정코칭 반응은 여아의 정서지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탄력성을 통

해 간접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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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predicting emotion intelligence from emotion coaching 

reaction, emotion-minimizing reaction and resilience

Path of latent variables
Bootstrapping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Emotion coaching reaction →  Resilience .79 .79

Over-sensitive reaction →  Resilience -.12 -.12

Emotion-minimizing reaction →  Resilience .06 .06

Resilience →  Emotion intelligence .72 .72

Emotion coaching reaction →  Emotion intelligence .28
.57**

(p = .008)
.85

Over-sensitive reaction →  Emotion intelligence -.17 -.09 -.25

Emotion-minimizing reaction →  Emotion intelligence .14 .04 .18

**p < .01.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

머니 반응(감정코칭, 과민, 감정축소)과 아동의 

탄력성, 정서지능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고, 이를 토대로 남, 녀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아동의 탄력

성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와 그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유형 중 과민 반응, 감정축소 반응과 탄력

성의 하위변인 중 부정적 감정의 인내, 통제력, 

그리고 정서지능 하위변인 중 정서인식, 정서조

절 및 총점에서 남아집단과 여아집단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서 여아보다 남아에게 어머니가 과민 반응과 감

정축소 반응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여아보다는 남아에게 비난 또는 처벌적 반

응, 최소화, 고통 반응을 많이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들(Chung, Lim & Kim, 2011; Kim, 2000; 

Kim et al., 2007; Kwon, 2005; Sung et al., 

2007)을 지지한다. 단, 감정코칭 반응에 있어서

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남녀 차이 

없이 부정적 반응보다 지지적이고 긍정적인 반

응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

아가 보이는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서 어머니

가 보다 수용적이고, 문제중심적 반응을 보인다

는 연구결과들(Eisenberg et al., 1993; Lee & 

Chung, 2002)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자녀양육에 

있어서 정서를 지지하고 공감해주는 역할이 무

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양육관의 변화와 더

불어 소자녀 보편화의 영향으로 남아, 여아를 구

분하지 않고 자녀의 많은 부분을 존중하고 수용

해주는 전반적인 사회분위기(Chung et al., 2011)

를 반영하는 결과로 예상하는 바이지만 추후 연

구에서 지속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부정적 감정의 인내, 통제력, 정서

인식, 정서조절 및 총점에서는 모두 여아가 남

아보다 더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가 남아보다 정서능력이 뛰어나고 

이타심, 공감 능력이 여아가 더 높다는 선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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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과 일맥상통한다(Han & Lee, 2004; Lee & 

Kang, 2001; Lim & Park, 2001). 

둘째,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아동의 정서지능 간 관계에서 성별에 따

른 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

모형을 분석해본 결과 남아, 여아 집단 모두 어

머니의 ‘감정코칭 반응’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며 ‘탄력성’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남아집단의 경우, 감정코칭 반

응이 탄력성을 통해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완전매개 모형의 형태를 보였다. 

즉, 남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감정코칭 반응을 보일수록 남아의 탄력성은 높

았으며 이는 높은 수준의 정서지능으로 연결됨

을 알 수 있다. 여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은 정서지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이 중 감정코칭 반응은 탄력성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 또한 유의한 부분매개 모형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

니가 감정코칭 반응을 보일수록 정서지능이 높

아질 뿐만 아니라 여아의 탄력성이 높아지고 이

는 높은 수준의 정서지능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령기 아동의 정서

지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정코칭 반응의 직접

적 영향보다 아동의 탄력성에 대한 영향력이 상

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이 확인 되었다. 이는 아

동의 정서지능을 높이기 위해 부모가 인성 지향

적 지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동의 내적 

자원인 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의 필요

성을 강조한 선행연구(Yang & Yang, 2013)와 

맥락을 같이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아동

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탄력

성을 통해 정서지능에 미치는 경로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우선, 앞서 변인

에 대한 성차 검증에서 어머니의 감정코칭 반응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구조모형

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아집단

의 경우 어머니 정서적 반응 중 감정코칭 반응

만이 탄력성을 통해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보인 반면, 여아집단은 감정코칭, 과민, 

감정축소 반응 모두가 정서지능에 직접적 영향

을 주었고 그 중 감정코칭 반응은 탄력성을 통

한 간접적인 효과도 보여 여아집단이 모-자녀 

관계, 탄력성, 정서지능 간에 보다 밀접한 관련

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논의할 만한 직접

적인 선행연구들은 부족하지만 아동의 탄력성이 

정서 및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성과 연령의 차이를 본 연구(Romer et al., 2011; 

Sun & Stewart, 2007)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

다. Sun과 Stewart(2007)의 연구와 Romer 등

(2011)의 연구에서 여아들은 갈등상황에서 탄력

성 요인들이 정서, 사회적 능력에 있어서 중요

한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남아들은 문제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감, 대인관계, 협동능력이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Sun과 

Stewart(2007)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개인적이고 

주도적인 양상을 보인다고 밝힌 연구(Heyman & 

Legare, 2004)와 연관시켜 남아들은 갈등상황에

서 개인적인 측면에 집중하지만 여아들은 보다 

사회적이고 대인관계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

기 때문에 탄력성과 정서능력 간 관계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즉, 남아는 상황-개인 중심적 특성이, 여아는 정

서-관계 중심적 특성으로 인해 탄력성과 정서 

및 사회적 능력 간에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

음을 시사한다. 

이렇듯 여아는 개인 중심적 성향의 남아에 

비해 대인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특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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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녀 관계는 여아가 남아보다 밀접한 관련성

을 보인다(Lee & Park, 2002). 이는 어머니와의 

정서적 상호작용 요인이 남아보다 여아의 정서

지능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

측되며, 모의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반응이 많

고 적음의 영향보다는 모-자녀 관계역동 자체가 

여아의 정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

다. 여아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노, 두려움 등

의 정서에 대해 사회적 지지를 추구함으로써 감

정을 조절하려는 방식을 남아에 비해 많이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아의 지지추구적인 

정서조절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머니

의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임을 밝힌 연

구(Lim & Park, 2000)는 본 연구 결과를 부분적

으로 뒷받침 하고 있다.

다음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어머니의 과민 반

응과 감정축소 반응을 더 많이 지각하고 있었지

만 남아집단의 구조모형 경로에서는 과민, 감정

축소 반응이 탄력성과 정서지능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논의한 맥락과 같이 남아는 어머니의 과민반응

과 감정축소 반응을 개인적 또는 상황적으로 지

각함으로써 탄력성과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추측하는 바이다. 그 중 유의미

한 결과를 보인 감정코칭 반응은 남아의 탄력성 

및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예측변

인임을 시사한다. 이는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자녀 관계 요인을 알아본 연구(Lee & Park, 

2002)에서 부모의 다양한 변인이 탄력성에 영

향을 주는 여아집단과 달리 남아집단의 경우엔 

‘어머니의 애정(돌봄)’ 요인만이 남아의 탄력성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아동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감정코칭, 과민, 감

정축소)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을 고려해볼 

때 추후 연구를 통한 비교 검증이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하위요인인 과민 반응과 감정축소 반응을 측정

하는 각각의 문항들에 대해 성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을 가능성 또한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논의와 더불어 본 연구의 의의를 기

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정서지능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어머니 

변인 중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주목했다는 점이다. 선행연구들에서 주

로 양육행동 또는 의사소통유형과 정서지능 간

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어머니의 정서적 반응 유형에 대한 영

향을 밝힘으로써 부모교육 및 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두 번째, 본 연

구는 어머니의 감정코칭 반응과 아동의 정서지

능 간 관계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

다. 특히, 성별에 따라 변인들 간의 경로에서 차

이가 나타남을 발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는 남, 여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탄력성 및 정

서지능 프로그램 개발, 부모교육 및 상담의 필

요성을 시사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과 추후 연

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반응을 측정하는 도구

를 사용하였는데, 어머니와 자녀 간 지각 차이

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한 연구방법은 주관

성을 배제하는데 한계점을 보이므로 아동의 부

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을 보다 객관

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보고나 전

문가의 관찰 등을 통한 다양한 측정방법을 모색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아동

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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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써 추후에는 보다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련성에 대한 검증 연구들

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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